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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장마 전까지 하천 소규모 준설 우선 시행

등록 2023.08.16 11:51:51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환경부가 내년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취약구간에 대한 소규모 준설 등 지류·지천 정비

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하천 위임구간에 대한 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각 시도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임 차관은 "4대강 본류 사업 이후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와 하천 준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미뤄왔던 준설 등과 같은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제방 취약구간도 추가 보강해 홍수피해

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준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홍수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로 소규모 준설, 수목

제거, 제방 보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가로막는 행정절차와 규제 병목도 과감히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 차관은 "지난달 말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하천 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

접 정비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므로 위험구간을 정비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중앙과 지방, 부처소관이 따로 없으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전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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